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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수도권 송전선 1호탑 준공, 
적기 건설 첫걸음

- 1호탑 조립 준공 및 변환소 공사 착수 등 ‘26년 적기 준공 위해 최선
- 전력망은 국민 생활과 경제에 직결, 연내 특별대책 발표 등 적극 지원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가 최근 1호탑 조립 준공을 마치고 적기 건설의 

첫걸음을 떼었다. 해당 선로는 동해안의 발전력을 수도권으로 전달하여 동해안 

지역의 송전망 부족을 해소하고 첨단산업에 전력을 공급할 국가 핵심 기간망

으로 손꼽혀 왔다. ‘08년 계획이후 공사 진척이 없었으나, 올해 선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동부 구간의 전원개발이 승인되어 순차로 공사가 시작되고 

남은 서부 구간도 관련 인허가가 진행되어 26년 적기 준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직류 송전을 담당하여 전자파 관련 지역 수용성을 개선한 1등 공신인 

동해안변환소(울진)/신가평변환소도 최근 인허가를 마치고 공사가 진행 중

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실장은 부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동해안 변

환소’ 현장을 살핀 후, 1호탑 조립 완료 준공식에 참석하여 손병복 울진군수 등 내외

귀빈과 함께 첫 철탑 완성을 축하하고, “무엇보다도 선로 건설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지역 사회에 깊은 감사”를 표하였다. 아울러 1호탑 부지를 방문

하여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건설 과정에서 항시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

함은 물론, 주민분들과의 원만한 협력 및 주변 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산업부는 앞으로 전력망이 국민 생활과 경제에 직결되는 민생 시설인 

만큼, 국가 기간 전력망의 건설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력망 건설에 대한 지원-투자 등을 포함한 전력계통 혁신 종합대책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 계획을 연내 발표하여, 전력망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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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현황

□ 동해안 발전력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8GW 규모의 송전망 건설

ㅇ (연혁) ‘08년 계획 → ’16년 직류송전으로 수정 → ‘22년부터 순차로

인허가 승인 및 공사 진행 중 ➝ ’26년 준공 목표

ㅇ (방식)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전자파 이슈를 해소한 직류송전 채택

ㅇ (용량) 총 8GW 용량

□ 1호철탑 및 동해안 변환소

ㅇ (위치) 경북 울진군 한울본부

< 동해안변환소 > < 1호 탑 >


